
금융위원회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9. 4.(수) 배포 2024. 9. 4.(수)

체코 원전의 세부 설비 공급 방안은 
현재 정해진 것은 없음

<보도 주요내용>

  9.4.(수) 한국일보는 「체코 수출 원전 미 웨스팅하우스 설비 쓰는 방안 

검토 중」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비 공급 등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 

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>

 1.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시 산업부의 국회 답변은 한-미 양국 기업이 

지재권에 대해 입장 차가 있으나,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 

윈-윈 할 여지도 있다는 원론적 취지의 답변이었습니다.

 2. 한편, 체코 원전의 세부 설비 공급 방안은 한수원-체코 발주처 간 최종 

계약이 이루어진 후 결정되는 것으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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